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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12. 4.(월) 배포 2023. 12. 4.(월)

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

<보도 주요내용>

  12.4.(월) 서울경제 「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%→26%로 반토막」등에

서는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

비율을 당초 계획인 50%에서 26%로 대폭 삭감하였으며, 이는 내년 4월 

총선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 정부는「‘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(’23.7.4)」에서 국가전략기술, 첨단

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발표 시 수도권‧비수도권의 

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으며,

  이후 유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*
(산업부고시, ‘23.11.30 개정) 개정안에 대한 

지자체‧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필요성, 

지역발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.

  * 「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

  특히, 국가전략기술‧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수도권 보조금 지원*은 이번 개편 시 

신설하였으며, 투자보조금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

고려하여 수도권‧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정하였습니다.

  * (기존) 첨단업종에 한해 투자금의 11% 지원 → (개정) 국가‧첨단전략기술 26% 지원 신설

 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

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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